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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쉽게 받는 도면작성 비결
- 특허청 ‘나홀로 출원인을 위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 e-Book 배포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대리인 없이 디자인을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의 

디자인도면 작성을 돕고자, 사례 위주로 설명하여 손쉽게 디자인출원을 

따라할 수 있는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하여 

거절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디자인 출원 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출원인이 도면 작성방법을 숙지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디자인도면 작성방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며, 전체 물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또 출원된 도면만으로 다시 같은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디자이너 A씨는 여러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디자인을

그려 디자인출원을 했다. 그런데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어브러쉬(airbrush) 효과가 과도하여 디자인도면의 형상이 불명확

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디자인도면은 감상을 위한 작품이 아니므로,



등록받을 디자인 이외의 장식이나 회화적인 느낌의 표현방법 등으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 자영업자 B씨는 도면 대신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그런데

촬영하는 과정에 방안 풍경과 물품 바닥에 깔아놓은 직물지 패턴이 사진에

함께 찍혔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등록받을 물품에 배경이 함께

촬영되어선 안 되는 것을 몰랐다.

◦ 엔지니어인 C씨는 CAD로 작성한 도면을 그대로 캡처(capture) 받아서

출원했지만,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치수선이나 보조선, 기호 등을 

삭제하라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여러 번 수정을 거친 

후에야 등록받을 수 있었다.

□ 디자인출원을 위한 도면 작성은 특허청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에는 선도(線圖), 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도면의 실제 등록사례를 예시로 들고, 디자인 

출원인이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출원에서 디자인도면은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책을 통해 대리인 없이 나홀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디자인관련 

도면작성 방법이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정부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

됐다. 3월말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및 특허출원사이트 ‘특허로’에서 

E-book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온라인등록 고객에게 디자인심사

정책 소식지와 함께 무상 배포된다.

※ 붙임 :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김종균 (☎ 042-481-86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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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